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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부모의 감정불인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신   문   혜1)                    이   지   연2)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감정불인정과 대학생의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

기개념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소재 대학생 304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3.0과 AMOS 20.0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

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불인정은 부정적인 자

기개념과 경험회피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자기분화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부정적 자기개념은 경험회피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부모의 감정불인정은 직접적

으로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부적 영향을 주고,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 각 각의 매개를 

통해서도 자기분화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부모의 감정불인정이 자기분화로 가는 경

로에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부

모의 감정불인정이 대학생의 자기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대학생 상담에 자기분화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분화, 감정불인정, 부정적 자기개념, 경험회피, 수용전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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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 시기는 부모와의 의존과 보호에서 

벗어나 동등한 성인으로서의 관계 변화를 시

작하면서 성인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심리적 발

달의 시기로(곽금주, 2010), 여러 인간관계 문

제들을 예민하게 경험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능력

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부

모의 간섭과 통제를 수용하는 의존적인 삶의 

방식에 안주하는 것도 이 시기 대학생들에게

는 문제가 될 수 있다(권석만, 2004).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청소년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

이 유보되어 대학에 입학해서야 비로소 인간

관계 갈등 등의 여러 문제 상황에 놓여 자기

탐색을 시작하면서 외국과 달리 부모에게 의

존하면서 심리적 독립의 과정을 경험한다(한

정아, 심홍섭, 2005). 이에 대학생의 발달과제

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대인관계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정

서적 융합에서 벗어나 자신을 분리 독립시키

며 자기정체감 형성에도 관련되는 자기분화

(Bowen, 1976)에 주목하였다. 대학생활에 있어 

인간관계 및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

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권석만, 2004), 

만약 자기분화 수준이 낮다면 이성보다는 감

정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면서 정서조절

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정서조절의 부

적응이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Bowen, 1976). 즉, 자기분화는 자신의 감정

을 이성으로 다스리며 의미 있는 타인과 정서

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독립성

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Bowen, 1978)관련된다. 

이에 대학생의 발달과제인 부모로부터의 심리

적 독립과 대인관계의 능력을 설명하는 데 자

기분화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았다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는 Bowen(1976)이 

체계화한 가족체계이론의 핵심개념으로 ‘한 

개인이 어머니와의 정서적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신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과정 ‘이며 

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적 성숙을 자기가 태어난 가정

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Kear, 1978)로 설명한

다. 또한 자기분화(Bowen, 1976)는 정신내적 측

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정신내

적 측면은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

나 분화되어있는지를 의미하는데 높은 자기분

화수준은 갈등상황에서도 합리적 사고가 가능

하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에 효율적이고 융

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고, 대인관계 측면에

서도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키는 능력을 가지

고 확고한 자아를 토대로 자신의 일관된 신념

을 지니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갖는다. 반면 낮은 자아분화수준

의 경우 두 에너지가 미분화되어 타인과 정서

적으로 융해되기 쉬워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고수하지 못하고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Bowen, 1976). 자

기분화는 자주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되고자하

는 개별성과 관계 속에서 인정과 소속감을 성

취하고자 하는 연합성이라는 두 개의 본능적

인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분화의 상태이다(Kerr & Bowen, 1988). 관련연

구에서 자신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자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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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높은 대인관계 능력, 적응적인 대학생활

은 높은 자기분화수준과 관련되었다. 그리고 

수용 받고 관심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스스

로 확신하지 못하는 낮은 자아존중감 및 낮은 

자아탄력성, 심리적 부적응 등은 낮은 자기분

화수준과 연관되었다(김경진, 2013; 박유화, 

2001; 서루비, 2014; 우수희, 송근혜, 조규관, 

2012; 이서정, 2013; 이은희, 2011), 또한 스트

레스 상황에서 정서의 지배를 받으며 충동적

인 감정 반응이나 회피방식을 취하면서 사회

불안을 경험하고(한정아, 심홍섭, 2005; Ora, 

2002), 낮은 학업성취도와 진로계획 및 결정 

등을 어려워하는 것도 대학생들의 낮은 자기

분화수준과 관련되었다(문선희, 2013; 하상희, 

2012). 더욱이 대학생활에 있어 타인, 특히 이

성과의 관계경험은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요

소라고 볼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

려움과 커플의 친밀감 그리고 연인과의 갈등

에 대한 탄력성 등도 대학생의 낮은 자기분화

수준으로 설명되었다(강은숙, 박정희, 2005; 이

정훈, 양난미, 이명신, 2013; 전은희, 2017; 최

연화, 2012).

더불어 어린 시절의 정서적 관계 경험 즉,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은 자녀가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핵심적인 요

소로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기에 들어서

도 적응과 정신건강(Besharat & Khajavi, 2013) 

및 자녀의 정서사회화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대인관계 대처방식에 영향을 준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이처럼 가족은 개인

에게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 환경이기에 원가

족에서의 관계경험은 일생을 두고 한 개인의 

성장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정아, 심홍섭, 2005). 따라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대인관계를 이해하

는데 정서적 관계경험인 부모의 정서관련 양

육행동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정서관

련 양육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에

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자녀와 정서적 대

화를 나누고 자녀의 정서에 대해 반응하는 태

도(오지현, 2013)로, 긍정적인 정서보다 분노나 

슬픔과 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필요한 조절의 대상으로서 정

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더욱 중요

하다(Dunn & Brown, 1994;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특히 정서를 불인정하고 수

용해주지 않았던 부모의 감정불인정(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감정에 대해 부모가 했던 것처럼 비수용

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임수연, 

2015), 부정적 정서나 심리적 고통에 대한 감

내력을 낮추면서 여러 가지 부적응문제를 가

져온다(Linehan, 1993).

부모의 감정불인정(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이란 자녀의 정서표현이나 정서와 관

련된 대화를 무시하거나 처벌하면서 자녀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의 

태도를 말한다. 즉, 감정불인정은 ‘너의 경험

(정서, 믿음, 행동)과 너의 분석 그리고 정서가 

유발된 원인에 대한 너의 생각도 잘못되었고 

너의 잘못된 내적 경험들은 이상한 너의 성격 

탓이다’ 라고 하는 존재의 부정까지도 포함하

면서(Linehan, 1993), 자녀의 생각, 판단, 감정에 

대한 무시, 무효화, 과민반응, 과대평가 혹은 

지나친 단순화, 통제적 행동과 돌봄의 결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임수연, 2015), 감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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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유사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수

용부족 및 부적절한 반응에 관한 연구들 즉,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양육행동, 부모의 심리

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에 

대한 경험을 억제하는 정서적 단절을 심화시

켰으며(김송아, 2008; 김유리, 2013), 정서표현

에 대해서 이해 또는 수용과 지지를 받지 못

하거나, 부모가 긍정적 정서표현보다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나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과소평가하는 반응들은 자녀의 소극적

이고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서정, 2004; 홍소빈, 2011). 대학생

의 경우에도 부모의 감정불인정 수준이 높을

수록 자기감정에 대해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비수용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채 정서는 비합리적이고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신념을 가졌고 정서를 억제하였으며 대인관계 

회피 및 감정조절 실패 등으로 자기인식과 표

현을 어려워하였다(임수연, 2015). 다시 말해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

응은 직접적으로 정서와 관련되어 성장한 자

녀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었

고(허지은, 2015) 심리적 통제 등은 대학생이 

된 자녀의 여러 심리적 적응에 위험을 미치는 

요인이였다(신희수, 안명희, 2013). 그리고 감

정불인정의 관련 변인들과 대학생의 자기분화

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에서, 부모의 거부적이

거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낮은 자기분화와 

관련되었고(김은정, 2016), 부모의 일치되지 않

고 모순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은 대학

생의 자기분화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지원, 2011). 반면에 부모의 애정 있는 양

육방식은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을 감소

시키고 대학생의 자기분화수준을 높였다(이명

신, 이계민, 2013). 이처럼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다른 정서관련 양

육행동보다도 자녀의 정서표현과 조절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박서정, 2004). 즉 자녀

의 정서관련 능력, 정서사회화에 있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가장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중, 정서사회화와 밀접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주목

하여, 자녀의 정서표현이나 정서관련 대화를 

무시 또는 처벌하면서 자녀의 정서를 있는 그

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의 수용부족 및 부

적절한 반응 등을 감정불인정이라 개념화하여

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린 시절 부모의 감정

불인정과 대학생의 자기분화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사고기능은 감정과 정서적 

과정의 영향에 민감하다. 따라서 누구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면 그 대상으로부터 철수하

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은 타인으

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주관적 

사고에 빠지기 쉽다(김정택, 심혜숙, 1993). 자

기분화(Bowen, 1976)의 대인관계측면은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키는 능력을 설명하면서 자아분

화수준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융해되어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하게 되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Bowen, 1976, 1982)고 보았다. 그러

므로 한 개인이 정서를 어떻게 경험하고 정서

경험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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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특히 정서에 대한 갖고 있는 부정

적인 신념은 정서조절능력에 있어 근간이 되

므로 중요하다(Manser, Cooper, & Trefusis, 2012). 

이에 부모의 감정불인정이 정서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혹은 경직되고 왜곡된 신념을 

형성하여(임수연, 2015) 자녀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주관적 사고, 즉, 부정적인 자

기개념을 갖게 하고 대학생이 된 자녀의 자기

분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자기개념(self-concept)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종합

적인 견해와 태도이며(김정규, 2000), 자기 자

신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인식 및 평가를 반

영하는 인지적인 개념으로 자기 모습이나 자

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를 나타낸다(권

석만, 1996). 자기개념은 심리적 문제와 밀접

한 관련이 있기에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한 부

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

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

에 위협을 받으면서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

게 된다(김정호, 1999), 이러한 부정적 자기개

념(negative self-concept)은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나 정서학대 등에서 부모가 전달하

는 언어적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내

재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van Harmelen et 

al., 2010). 관련연구에서, 자녀의 마음을 알아

주지 않는 무관심 또는 표현이나 대화가 없었

던 부모의 반응은 성인이 된 자녀가 정서적인 

면에서는 정서를 억압하고 대인관계에서는 자

기표현을 하지 않고 타인을 거절하며 위축감 

등의 부정적 자기개념을 갖게 하였다(이수림, 

이문희, 2016). 또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경

험은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하였고(이영웅, 2011), 심

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인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을 낮아지게 하였다(문상희, 서수

균, 2015), 이렇듯 감정불인정과 유사한 부모

의 심리적 통제 등은 자녀의 부정적인 자기개

념을 형성하고 정서조절에 곤란을 가져오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기 어렵게 

하여 대인관계문제와 사회불안을 많이 경험하

게 하였다(김정호, 1999; 변경란, 2015; 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 이영웅, 2011). Bowen은 

한 개인이 정서와 감정 반응을 객관적인 사고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분화로 

보았다(김정규, 심혜숙, 1993). 그러므로 부정

적인 자기개념을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감정불

인정과의 관계에서 알아보는 것은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관한 중요한 접근이 될 수 있다. 

한편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정서경험 자체에 

대하여 개인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과 함께 정서가 전달하는 

정보를 명료화하고 적응적 행동을 동기화하도

록 돕는 정서조절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

면서(양윤경, 김정규, 2013; 오은혜, 노상선, 조

용래, 2009) 이에 관련한 연구들, 특히 수용/경

험회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권성일, 정현희, 2014; 김두현, 

2015; 김미옥, 손정락, 2013; 노지윤, 강혜자, 

손정락, 2016). 또한 자기분화(Bowen, 1976)의 

정신내적 측면은 갈등상황에서도 합리적 사고

가 가능하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효율적이

고 융통성 있는 대처를 강조하며, 객관적 사

고기능과 정서적 기능(정서와 감정)의 적절한 

균형이 한 개인의 자기분화 수준과 관련된다

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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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정서와 감정)에 대한 접근으로 수용/

경험회피가 대학생의 자기분화를 정서적 과

정 안에서 설명하는 변인이 될 것으로 기대

하였다.

경험 회피(experiential avoidance)는 원하지 않

는 사적사건(private event), 생각 느낌 감각에 

대해 과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사적 사건

들을 기꺼이 경험하기를 꺼려하면서 통제하

거나 회피하려는 것이다. 심리적 수용은 반대

되는 개념으로 아무런 방어 없이 사적사건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선행연구에서 경험회

피는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불안 및 정서조절 곤란 문제에 경험회피를 다

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

다(이채리, 정남운, 2012; 허재홍, 2008, 2014). 

이는 Hayes, Strosahl과 Wilson(1999)이 부정적인 

사적 경험 그 자체보다 경험하지 않으려하는 

경험회피가 더 많은 심리적 문제들을 일으킨

다고 하면서 심리적 수용을 강조하였던 것을 

확인한다. 반면에 경험회피의 반대 개념인 심

리적 수용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걱정, 불안, 

정서조절 곤란 및 경험회피에 관한 연구(노지

윤, 강혜자, 손정락, 2016)와 스트레스 대처방

식,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김미옥, 

손정란, 2013)등에서 수용전념집단(ACT)은 통

제집단보다 치료 후 모든 영역에서 기능적인 

부분이 향상되었고 치료 효과도 이후까지 유

지가 되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

하기 쉬운 취약성이 인지적 재평가보다는 경

험회피와 더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ACT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예미숙, 오경자, 

2012).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용전념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사회불안 감소

와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 그리고 경험회피, 

우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비합리적인 

신념 등에 감소를 가져왔다(권성일, 정현희, 

2014; 김두현, 2015). 이상의 연구결과는 경험

회피보다는 심리적 수용이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허

재홍, 2014)을 보여준다. 부모의 감정불인정 

관련변인에서, 경험회피는 부모의 심리적 통

제와 대인관계, 수행불안을 매개하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2014). 어머니로

부터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받은 아동은 소

극, 회피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박서정, 

2004; 양유진, 2008), 부모로부터 이해 또는 수

용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욕구를 표현

하고 싶지만 억제하면서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해 고민하고 후회를 하는 정서표현 양가성

을 보였다(홍소빈, 2011).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를 거부적,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성인

초기의 자녀들은 경험회피, 고통혐오, 지연행

동을 나타내었다(조영혜, 2017). 부모의 감정불

인정은 개인의 정서조절을 곤란하게 하고 부

정적 정서표현을 꺼리거나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게 하면서(Marra, 2006) 자신의 정서를 과

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경험하기를 꺼려하

면서 통제하거나 회피하는 경험회피를 형성하

게 될 것이 예측된다.

그리고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의 관계

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있지 않으나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외부로 부

터의 자극을 크게 지각하게 되어 사회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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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회피하거나 철수 한다는 연구(손효

진, 2016)와 더 나아가 외상 사건 이후에 형성

된 부정적인 사고와 신념이 관련된 기억, 생

각, 감정 등의 사적 경험과 단서들을 회피하

는 행동을 유발한다(이소라, 2016)는 연구는 

개인의 사적인 경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는 생각과 융합되어지면, 불안의 경험자체가 

실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

지면서 개인은 그 사적인 경험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Hayes & Smith, 2005)는 것

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사한 맥락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기개념은 자신과 관련된 상황

들에서 경험회피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추론

된다.

종합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신의 정서

를 불인정했던 감정불인정은 성인이 되어서

도 부모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서를 불인

정하게 하면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형성하고

(Linehan, 1993), 정서는 비합리적이고 위험하다

는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하면서 정서를 억제

하게 한다(임수연, 2015). 이 과정에서 부정적

인 자기개념과 정서적 접촉을 방해하는 경험

회피를 증가시키고 대인관계 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주면서(허재홍, 2008), 대학생의 건강한 

자기분화를 어렵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대학생의 자기분

화, 수치심과 자기개념, 정서조절 등으로 심리

적 부적응, 사회적 불안, 대학생활 적응 등의 

관계를 알아보는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어린 시절 부모의 정서수용 부

족의 경험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이르는 정

서적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감정불인정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정서적 과정에 

인지적 접근인 부정적 자기개념과 정서적인 

접근인 경험회피를 관련 매개변인으로 설정하

여 알아보고,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학생의 자

기분화에 대한 ACT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건강

한 자기탐색과 적응적인 대학생활 그리고 성

인으로서의 역할 준비에 도움 되는 상담개입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불인정이 자기분화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경험회피 각 각을 통해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순차적 이중매개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부분매개모형, 그림 1을 연

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태도가 아동의 정

서이해와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장기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Dunn, 

Brown, & Bearsall, 1991)는 연구와 부모의 감정

불인정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감정에 대해서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비수용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서는 비합리적이고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한다(임수

연, 2015)는 연구, 또한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

지면 정서적 접촉이 가능해지고 개별성을 

가지게 된다는 Bowen의 이론(김정택, 심혜숙, 

1993)에 비추어, 정서적인 경험을 회피하게 하

는 경험회피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허재홍, 2008), 결국 자기분화에 

필요한 객관적 사고기능과 정서적 기능(정서

와 감정)의 적절한 균형(Bowen, 1976)을 어렵게 

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

율성을 잃지 않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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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균형 능력인 대

학생의 자기분화(서루비, 2014)에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으로 추론하여, 감정불인정이 대학생

의 자기분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정적 자

기개념과 경험회피가 각 각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감정불인정으로 

인한 부정적 신념의 형성에 있어 그 과정에 

부모의 양육이 성인자녀의 정서조절 실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의 신념 

및 성격특성이 자리를 잡고 영향을 있다(임수

연, 2015)는 연구, 더 나아가 정서신념이 정서

조절의 기본이 되며, 비수용적인 정서신념이 

경험회피를 예측하게 하고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Manser et al., 2012)는 선행연

구를 기반으로 부정적 자기개념이 경험회피에 

선행하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감정불인정, 자기분화, 부정

적 자기개념, 경험회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감정불인정과 자기분화의 

관계를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가 각 각 

매개 하는가?

<연구문제 3> 감정불인정과 자기분화의 

관계를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가 순차적

으로 이중매개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 330명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불성실한 응답 26부

를 제외한 총 304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

다. 대상자는 남자 153명(50.3%), 여자 151명

(49.6%)으로 1학년 26명(8.6%), 2학년 59명

(19.4%), 3학년 94명(30.9%), 4학년 125명(41.1%)

이고,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151명(49.7%), 자연

과학계열 28명(9.2%), 공학계열 116명(38.2%), 

예술계열 9명(3.0%)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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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자기분화

서루비(2014)가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분화척

도(self- differenti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알고 신념

을 유지하며 당당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자기주장’ 13문항,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을 이성으로 적절

하게 다루지 못하고 자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정서조절’ 10문항, 

타인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 타인의 정서적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타인의 영향을 지

나치게 받아 개성이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는 

‘타인정서몰입’ 6문항,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에서 너무 밀착되어 자기를 상실할지도 모른

다는 두려움으로 타인에게 정서적 거리를 두

는 상태를 의미하는 ‘정서적 거리두기’ 7문항, 

총 36문항으로 자기분화를 설명하는 4개의 개

념(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각 하위요인의 건강한 자

기분화를 측정한다. 5점 Likert척도이며 각 요

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균형능력인 자

기분화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루비

(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자기주장 .86, 

정서조절은 .82, 타인정서몰입은 .73, 정서적 

거리두기는 .69, 자기분화 전체는 .86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 각 .86, .85, .71, .75 이고 자기

분화 전체는 .88이다.

감정불인정

어린 시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수용부족과 부적절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지현(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초기청소년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척

도(Measuring Mother's Reaction to Adolescent's 

Negative Emotions) 36문항을 임수연(2015)이 대

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

행동 중 정서사회화와 가장 밀접한 ‘정서표현

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관한 질문지’로 감정불

인정을 단일변인으로 하여 측정(회고형)하였다.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표현에 대해 부모가 감

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에 관한 

부정적 감정조절코칭을 역채점하여 ‘감정코칭

부족’ 16문항으로 사용하였고, 자녀가 표현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난

하고 자녀의 문제와 고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감정무시반응’은 10문항, 자녀의 부정

적 감정표현에 대해 부모가 더 불편해하고 자

녀를 유아처럼 취급하고 과잉보호하려는 ‘과민

반응’은 1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감정불인정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임수연(2015)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모와 부의 정서표현 부적절 

반응은 각 각 .92, .92였고, 본 연구에서 감정코

칭부족은 .94, 감정무시는 .91, 과민반응은 .84

이며 감정불인정 전체 Cronbach's α는 .91이다.

부정적 자기개념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홍세희

와 조용래(2006)의 단축형 역기능적 신념검사

(Short version of the Dysfunction Beliefs Test, 

SDBT) 중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

(Negative Concept of Social Self, NCSS)에 해당하

는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사회불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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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을 평가를 

하기 위해 개발된 역기능적 신념검사(조용래, 

원호택, 1997)를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각 문항은 평소 신념과 일치하는 정

도와 동의하는 정도를 6점 Likert척도로 측정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은혜 

등(2009)에서 Cronbach's α는 .96였고 본 연구에

서는 .95이다.

경험회피

경험회피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ond 등

(2011)이 개발한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Ⅱ, AAQ-Ⅱ)를 허재홍, 

최명식과 진현정(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어판 수용 - 행동 질문지 Ⅱ(K-AAQ-Ⅱ)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번안과정에서 문화차

이 등으로 2개 문항이 삭제되어 8문항으로 구

성되어있다. 7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회피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

가 낮을수록 심리적 유연성(수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재홍 등(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84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변

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

고 감정불인정이 자기분화에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의 매개모형을 설

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

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

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

트랩(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하였다. 구조

모형검증은 구조방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적합도 χ2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확인하였다. CFI

와 TLI는 .90이상 (Bentler, 1990), RMSEA는 .10 

이하(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를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모형검증에 앞

서 Rusell, Kahn, Spoth와 Altmaire(1998)의 제안

에 따라 단일변인으로 설정된 감정불인정, 부

정적 자기개념, 경험회피를 잠재변수별로 최

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단일요인을 각각 3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로 구성하였다. 추가적

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에서는 다중 매개효과 검증 시 

개별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는

다. 따라서 감정불인정에서 자기분화로 가는 

경로에서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고 부

트스트랩을 통해 변인들 간의 개별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배병렬, 2011). 부트스트랩은 본 연

구의 원자료(N = 304)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

들어진 2000개의 표본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

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α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판단(Shrout & Bolger, 200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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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그리고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변인 간 상관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Marsh, Martin, James, & 

Richard, 2004) 자기분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나머지 변인들의 VIF지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2∼1.78까지 분포하여 다중

공선성의 문제 VIF > 10(송병호, 최규정, 

2000)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분화는 감정불인정(r = 

-.44, p < .01), 부정적 자기개념(r = -.62, p < 

.01), 경험회피(r = -.68, p < .01)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감정불인정은 부정적 자기개념(r 

= .43, p < .01), 경험회피(r = .45, p < .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부정적 자기

개념과 경험회피(r = .63, p < .01)는 정적 상

관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거리두기(r = -.51, p < 

.01)와 정서조절(r = -.40, p < .01)이 감정불인

정과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각 변인

들의 왜도와 첨도가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

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왜도 < 2, 첨도 < 

4)을(Hong, Malik, & Lee, 2003)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기분화, 감정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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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부정적 자기개념, 경험회피의 잠재변

인을 13개의 측정변인들이 적절히 구인하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

시하였고 그림 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은 

자기분화는 .50∼.65, 감정불인정은 .92∼.94, 

부정적 자기개념은 .84∼.95, 경험회피는 .67

∼.88이였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고, χ2(df = 59, N = 304) = 

190.112, p < .001, CFI = .949, TLI = .933, 

RMSEA(90% 신뢰구간) = .081로 모형검증이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3. 구조모형 검증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감정불인정을 독립

변수로, 부정적 자기개념, 경험회피를 매개변

수로, 자기분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 경

험적 자료를 잘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

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

다. 연구 모형은 χ2(df = 59, N = 304) = 

190.112, p < .001, CFI = .949, TLI = .933, 

RMSEA = .081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4. 구조모형 분석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고 표준화된 경로계수

와 모수 추정 결과는 표 3, 그림 3과 같다. 감

정불인정은 자기분화(β = -.17, p < .01)에 부

적영향을 미치고, 경험회피(β = .25, p < 

.001), 부정적 자기개념(β = .45, p < .001)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부정적 자기개념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90.112 59 .933 .949 .081(.072~ .090)

표 2.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경   로 

Estimate

표준오차 t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감정불인정 → 자기분화 -.31  -.17 .11 -2.80**

감정불인정 → 부정적 자기개념 1.81 .45 .14   7.62***

감정불인정 → 경험회피 .61 .25 .14   4.42***

부정적 자기개념 → 경험회피 .60 .58 .06   9.50***

부정적 자기개념 → 자기분화 -.19 -.25 .06  -3.15**

경험회피 → 자기분화 -.45 -.62 .07  -6.55***

**p < .01. *** p < .001.

표 3.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N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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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회피(β = .58, p < .001)에 정적영향을, 

자기분화(β = -.25, p < .01)에 부적영향을 주

었고, 경험회피가 자기분화에(β = -.62, p < 

.001)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매개효과 검증

최종 다중 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

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팬

텀변수를 사용(Chan, 2007)하는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

을 때, α =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

다고 판단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감정불

인정이 자기분화로 가는 경로에서 부정적 자

기개념은 개별매개효과(B = -.20, p < .01)를 

나타냈었고, 경험회피도 개별매개효과(B = 

그림 3. 구조 모형
                                 **p < .01. *** p < .001.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     upper

감정불인정 → 부정적 자기개념 → 자기분화 -.20**     -.37     -.28

감정불인정 → 경험회피 → 자기분화 -.28***     -.50     -.14

감정불인정 → 부정적 자기개념 → 경험회피 → 자기분화 -.30***     -.13     -.0.3

**p < .01. *** p < .001. 

표 4.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결과 (N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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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 < .001)를 나타내며 유의하였다. 그리

고 감정불인정이 자기분화로 가는 경로에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의 순차적 이중매

개효과(B =-.30, p < .001)가 유의하고 개별매

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감정불

인정, 자기분화, 부정적 자기개념, 경험회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감정불인정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어린 시절 부모의 감정

불인정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과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감정불인정은 부정적 자기개념, 경험회피

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자기분화와는 부

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부정적 자기개

념과 경험회피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는 감정불인정이 높을 때 부정적인 자기개념

과 경험회피가 높아지고, 부정적 자기개념이 

높을 때 경험회피도 높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감정불인정, 부정적인 자기개념, 경험

회피가 높을 때 대학생의 자기분화수준은 낮

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부

모의 감정불인정이 높을수록 자기감정에 대해

서 부모가 했던 것처럼 비수용적이고 부정적

인 태도를 가지면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

회피를 형성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부모의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양육태

도가 대학생의 낮은 자기분화에 관련되고(김

은정, 2016), 부모의 일치되지 않는 모순적인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자기분화를 어

렵게 한다는 연구(김지원, 2011)와 유사한 맥

락을 보인다.

그리고 감정불인정이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인 정서적 거리두기와 정서조절에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감정불인정 경험이 

여러 감정을 이성으로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정서조절의 어

려움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밀착될 경우 

자기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정서적 거리를 두게 하여 자기분화수준이 낮

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정서통

제감이 자기분화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정아, 심홍섭, 2005). 이 결과는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이 대인관계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연구(우수희 등, 2012) 그

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라는 심리적이고 정

서적인 영향이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는 이에 대한 대처로서 

부모의 영향을 부인하고 억제하는 정서적 단

절의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연구(김유리, 

2013)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위 결과는 

원가족과의 경험으로 인한 높은 정서적 단절 

수준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수준을 낮게 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일 수 있다

(최연화, 2012)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감정불인정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개념이, 그리고 경험회피가 각 각 

매개효과를 보이며 부분매개를 나타내었다. 

이는 감정불인정이 직접적으로 대학생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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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불인정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를 통해서도 대학생의 자

기분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자녀의 감정에 대해 거부적이고 부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부모의 감정불인정이 

성인이 된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연구(임수연, 2015) 그리

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분화에 영향을 주

었다는 연구(권소희, 이재림, 2014)와 유사한 

결과로,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태도가 아동의 정서이해와 정서표현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달

에도 영향을 준다(Dunn et al., 1991)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감정불인정과 더불어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경험회피가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영향

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감정불인정을 경험할수록 회피애

착이 심하고 정서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위험

하다고 생각하는 등의 부정적 신념을 보이며, 

부모양육이 성인자녀의 정서조절실패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개인의 신념 및 성격특성이 자리를 잡고 영향

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임수연, 2015). 이 결

과는 불인정환경(invalidating environment)에서 자

란 자녀가 이후에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도 처

벌적이고 불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자신

의 정서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정

적 신념을 키운다는 이론(Linehan, 1993)을 확

인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하여 형성된 

부정적 자기개념이 사회불안의 구체적인 발달

경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변경란, 2015),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이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기여하기에(오은혜 등, 2009), 

대학생의 사회불안 완화를 위해서는 자기분화

가 주요한 변인이라고 밝힌(김은정, 2016) 선

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경험회피가 

실제와의 접촉을 방해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의 습득을 어렵게 하여 오히려 고통이 

심화되는 부적응적인 악순환을 가져오면서

(Hayes, Barnes-Holmes, & Roche, 2001) 대학생

의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불안통제감

과 경험회피를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기에(김소연, 2014) 대학생들의 사회불안 발

생에 억제하고 있는 정서를 수용하면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가 향상될 수 있으므로 

경험회피를 다루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 연

구(허재홍, 2008, 2014)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

이다. 다시 말해, 경험회피가 감정접촉을 회피

하게 하고 정서조절을 어렵게 하기에 대학생

의 자기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셋째, 감정불인정이 자기분화로 가는 경로

에서 부정적 자기개념의 개별매개효과, 경험

회피의 개별매개효과 그리고 부정적 자기개념

과 경험회피의 순차적 이중매개의 개별매개효

과 순으로 개별매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감정불인정과 자기분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자기개념이나 경험회피만을 

각 각 개입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험회피를 함께 다루는 

상담개입이 대학생의 자기분화를 향상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이는 정서신념이 정서조절의 기본이 

되며, 비수용적인 정서신념이 경험회피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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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게 하면서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주

게 된다(Manser et al., 2012)를 경험적으로 확인

하면서, 인지와 정서가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도 변

화가 일어난다(Rehm, Kaslow, & Rabin, 1987)를 

보여준다. 그리고 인지적 탈융합과 심리적 수

용을 통해 비난적인 자기개념을 다루어 대학

생의 대인관계 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자

기효능감과 자기변화에 대한 기대감 향상과 

사회불안과 거절 민감성, 경험회피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보고한 연구들(김두현, 2015; 김미

옥, 손정락, 2013)과 심리적 수용수준이 높을

수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지, 정서적 조절

시도를 하면서 주의자각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 연구(이훈진, 2009)에 비춰 볼 때, 

상위인지의 변화를 유도하여 대학생들의 심리

적 문제들과 연관된 인지의 변화,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하게 하는 ACT는 인

지변인과 정서변인 모두에 효과적(권성일, 정

현희, 2014)일 수 있음이 예측된다.

한편 Bowen은 문제의 맥락을 바꾸어 주는 

개인의 사고기능의 변화와 자신 안에서 불안

이 미치는 영향력을 감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정서적 반동에 대한 각성을 넓히는 것이 자기

분화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리

고 ACT(Hayes, 2004)는 정서와 인지를 함께 다

루되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변화의 맥락을 수용의 맥락으로 바꾸어 생각

과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

하게 하면서 ‘인지의 탈융합’과 ‘심리적 수용’

을 변화 과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따라

서 인지의 관점 변화와 정서자각의 중요성을 

주요한 상담과정의 요소로 보는 점에서 두 접

근이 유사하다. 다시 말해 인지적 탈융합으로 

부정적인 자기관련 사고를 감소시키고(Masuda, 

Hayes, Sacket, & Twohig, 2004), 경험회피의 반

대개념인 심리적 수용으로 정서적 접촉을 경

험하도록 하면서 개인의 정서 능력을 키워나

가는 수용전념치료(ACT)적 접근이 감정불인정

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경험회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머물러 내담

자의 자각을 돕는 개입이 대학생의 자기분화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

생의 경우에 부모교육 등을 통한 부모의 감정

불인정에 관한 교육실시에는 한계가 있다. 그

러므로 가정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입

보다는 대학생들의 심리내적 요인인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에 대한 개입이 더 효과

적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Bowen의 가족치료적인 접근에서는, 상

담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원했던 것을 

상담자가 재현해주는 것은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자기분화를 근본적으로 줄 수는 없으며, 

내담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랑과 관심을 

상담자가 채워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

다 내담자의 사고기능을 바꾸어 자아분화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다(김정택, 심혜숙, 1993). 

그러므로 상담자 스스로도 자신의 자기분화 

수준을 점검하고 정서적 객관성을 지닐 수 있

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와의 정서

적 융합관계가 상담 장면에서 반복되지 않도

록 하면서 내담자가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신의 사고를 객관화하고 자신의 다양한 감

정들을 여러 관점에서 자각 할 수 있도록 돕

고 건강한 정서사회화를 상담 장면에서 연습

하고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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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들은 자기분화가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성숙한 발달과 적응을 위한 

결정적인 성격변인으로(Skowron & Friedlander, 

1998), 특히 독립이라는 발달과제에 놓인 대학

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인관계 능력을 설명하

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대한 개입에 부정

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를 다루는 것이 효과

적이고 이 과정에서 ACT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자기분화 수준

은 대학생의 원만한 대인관계(박영호, 2006; 

최소영, 2007)와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되기에

(서루비, 2014), 여러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

는 대학생을 상담할 경우 개인의 자기분화 수

준을 확인하고 아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다루는 자기분화에 대한 개입의 필요

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자기분화가 대학생

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변인들에 

대해서 Bowen의 가족치료체계 이론에 비추어 

확인하면서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어린 시절 부모와

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호소하면서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상담방향 설정에 도움 되는 자료를 마련하고

자, 인지적인 접근인 부정적 자기개념과 정서

적인 접근인 경험회피로써 부모의 감정불인정

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정서적 과정

을 확인하였다. 셋째, 인지행동 치료에서 제3

의 물결로 대두되고 있는 수용전념치료(ACT)

가 대학생의 자기 분화를 높이는 좋은 치료적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의 부모에 대

한 기억을 회고형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응

답하도록 하였기에, 기억이 갖는 재구성적 특

성으로 인한 기억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러

므로 더 면밀한 탐색을 위해서 인터뷰와 경험

보고서를 사용하거나 가능하다면 종단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와 

모의 감정불인정을 하나의 설문지로 측정하면

서 부와 모, 각 각의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하

였다. 둘째, 연구 변인이외에 연구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통제 변수)가 전

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

생들을 위한 자기분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

시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효과에 있는

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넷째, 더욱 

구체적인 상담개입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

록 부모의 감정불인정과 자기분화에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적 기질, 성격특성, 성별 등에 

관한 추가적 연구들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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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Self-Concept and

Experiential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

Shin, Moon-Hyea                    Lee, Jee-Yon

Dept. of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self-concept and experiential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 and self-differentiation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04 college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PSS 23.0 and Amos 20.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higher 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negative self-concept and experiential avoidance whereas higher 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 showed negative association with self-differentiation. Second, 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 had negative direct effect on self-differentiation, and each of negative self-concept and experiential 

avoidance partially mediated self-differentiation. Third, 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 presented an effect 

on self-differentiation through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of negative self-concept and experiential 

avoidance. This study empirically found 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 would affect the degree of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intervene with their self-differentia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self-differentiation, 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 negative self-concept, experiential avoidance, ACT


